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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만의 반려나무로 친환경 남해 만들어요

남해군이 '2022 남해군 방문의 해'를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의 실천을 위해 2022그루 나

무 심기 행사를 추진한다.

남해군, 남해관광문화재단,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지난 17일 앵강만 앵강다숲에서 장충남

남해군수, 박철범 지사장, 지역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공

을 기원하는 '2022그루 나의 인생나무 심기' 오프닝 행사를 했다.

이번 사업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직접 심은 나무를 반려나무로 가꾸는 프로그램으로, '지속 가능

한 관광과 환경'을 주제로 잠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사업으로 추진됐다.

이날 오프닝 행사는 2022그루 나무심기 사업 소개, 메타버스 가상 식재 프로그램 설명, 식수 이

벤트, 222그루 반려나무 심기 순으로 진행됐다.

행사에는 남해군 영유아 가족과 장애인 단체 등 지역민 150여 명과 사전 신청한 관광객 70여 명

등 220여 명이 참여해 상생과 화합의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.

남해군 방문의 해 성공 기원 

관광객·주민 나무심기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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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지난 17일 남해 앵강만 앵강다숲에서 열린 2022그루 나의 인생나무 심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

다. /남해군

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,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이날 식재된 222그루 반려나무 외에도

메타버스를 활용해 전 국민 가상 식재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로 선착순 1800여 그루를 오는 11

월 11일에 식재할 예정이다.

장충남 군수(남해관광문화재단 이사장)는 "2022그루 나의 인생나무 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남해

를 친환경 관광도시로,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10만 생태관광도시, 해양환경수도로 만들

겠다"라고 밝혔다.

이 행사를 주관한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"남해군 방문의 해 민관협력추진위원회

의 지역참여, 지역관광 기여를 위해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ESG 사업 반려나무 심기 행사

를 진행하게 됐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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